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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과 뇌전체에는 600km에 달하는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20세
기 초신경외과가 태동하기전까지 피부를 절개하거나 두개골을 열기만
해도출혈로 많은환자가 사망했었습니다. 다행히 뇌수술의 기법과 도구
들의눈부신발전이이루어져 사망률을줄일수있었지요.

강북삼성병원의 신경외과 홍제범 교수는 세계유수의 의료진과각종매
체및여러학회를통해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신 의학을통해
한명의환자라도 더완치의 길로이끌수있다는 믿음때문입니다.

뇌를 건드리지 않고수술하여 환자의일상을되찾아드리는 뇌종양 수술
명의, 홍제범 교수 신경외과 의사로서의삶을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진료과 이야기]

.

https://blog.naver.com/mykbsmc2780?Redirect=Log&logNo=221742699866&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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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센터 소식]

[강북삼성병원 새소식]

지난 1월 27일강북삼성병원진료협력센터에서는내분비내과와함께
“연속혈당측정기”에관한웹세미나를진행했습니다.

소중한지식나눔의시간에 참여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합니다. 
앞으로다양한주제로웹세미나를진행할예정입니다. 협력병원원
장님들의 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ttps://youtu.be/_U6R0_qXx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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